
“3위와 격차보다 1점 앞선
선두에 관심을 둔다.”

통산 7번째 정상을 노리는
K리그1 전북 현대 조세 모라

이스 감독(포르투갈)의 단기 목표는 명확했다.
3위 FC서울과의 간극이 승점 10으로 벌어져
있다는 얘기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
해 전북은 서울을 무조건 꺾어야 했다. 내용보
다 결과가 중요했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전북이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
나원큐 K리그1 2019’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서울을 2-0으로 물리치며 선두에 복귀했다. 같
은 시각,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울산 현대
가 3-3으로 비겨 17승8무3패(승점 59)에 머문
가운데 전북은 17승9무2패(승점 60)로 1위를
탈환했다. 27라운드까지 승점 1 뒤졌던 전북은
울산을 다시 승점 1차로 앞섰다. 승점 47에 머

문 서울은 선두권 추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모라이스 감독의 특별한 카드가 인상적이었

다. 평소 수비라인에 4명을 두던 전북은 서울
원정을 위해 최보경, 권경원, 김민혁을 후방에
배치하는 스리백을 준비했다. 스리백은 통상
뒷문을 탄탄히 하려는 팀들이 공격이 강한 상
대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한 전략이지만 전
북은 공격을 더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어려
운 결정을 했다.

“포백으로 경기를 하면 로페즈와 문선민과
같은 윙 포워드의 수비 부담이 크더라. 의도치
않았는데도 무게중심이 조금씩 내려갔다. 그
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모라이
스 감독의 설명이었다.

적장도 어느 정도 상대의 패턴을 간파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이번 주 내내 그 (스리백)
훈련을 했다고 들었다. 우리 전방을 책임질 페
시치, 박동진의 속도와 연계 플레이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심스런 바
람도 내비쳤다. “익숙치 않은 포메이션에 거
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 전북의 스리백은 충
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은 흔들리지 않았다. 킥오프
5분 간 위치를 서로 조율하느라 혼란이 있었으

나 금세 안정을 찾았다. 오롯이 자신들을 위한
선택답게 전북은 초반부터 강하게 서울을 몰
아쳤다. 전반 8분, 스리백의 한축을 맡은 권경
원이 왼 측면에서 띄운 크로스를 호사가 헤딩
골로 연결해 리드를 잡았다.

사기가 오른 전북은 14분 뒤 추가골을 성공
시켰다. 볼을 길게 전진시키며 서울의 혼란을
유도한 뒤 손준호의 빠른 롱 패스를 오프사이
드 트랩을 뚫은 문선민이 받아 살짝 흘려주자
로페즈가 마무리했다. “올해 전북에 두 번 질
때마다 우리 실수로 스스로 무너졌다”던 최 감
독의 우려는 또 한번 재현됐다.

무의미하게 볼을 돌려 점유율만 높았던 서울
은 후반 들어 간헐적인 공세를 펼쳤으나 효율
적이지 못했다. 운도 없었다. 후반 26분 페시치
의 골이 오프사이드로 무효 처리됐다. 어렵게
얻은 페널티킥(PK) 찬스도전북 골키퍼송범근
의 선방에 가로막혔다. 송범근은 준수한 활약
에도 불구, ‘팀 덕분에 생존 한다’는 혹평을 받
아왔으나 서울 원정에서 그같은 이미지를 훌쩍
털어버렸다. 2017년 7월안방승리이후전북에
이기지 못했던 서울은 최근 상대에 6연패를 당
하는수모를당했다. ▶ 관련기사 10·11면

상암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거의 사용않던 스리백 전술 가동
호사 선제골·로페즈 쐐기골 폭발
모라이스 꺎우린우승만관심있다꺏
서울은 최근 전북에 6연패 꺋수렁꺍

전북 로페즈(맨 왼쪽)가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19’ FC 서울과의 ‘전설매치’에서 1-0으로 앞선 전반 22분 추가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전북은 서울을 2-0으로 물리치고, 울산 현대를 따돌리고 1위를 탈환했다. 상암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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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이스의 ‘결단’ 통했다
9월의 꺋전설매치꺍…전북,서울잡고리그선두탈환

그룹 마마무의 화사가 또 다시 파격적인 패션 스타일로 당
당함을 과시했다. 화사는 8월30일 인도네시아 공연차 인
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청바지의 지퍼를 내린 채
속바지를 훤히 드러냈다. 이를 두고 1일까지 온라인상에
서는 누리꾼 사이 논란이 뜨거웠다. “개성의 표현”이라는
시각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맞부딪쳤다. 앞서 화사는
7월 홍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사진제공｜MK스포츠

화사의 꺋화사한꺍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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